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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ERINE, scleroderma  

캐더린 경피증 환자  

 

Since scleroderma does not go into natural remission and the disease longevity is around six 

months to ten years, why am I still here since I've had this disease for 18 years? Dr. Thomas 

McPherson Brown's antibiotic therapy is the only answer.  

경피증이 자연적으로는 완치(완화)하지 않고 병의 수명이 대략 6개월에서 10년걸리기에 때문에, 내가 

지난 18년간 병을 앓아온 이래로 왜 이곳에 아직도 있게 되었을까요 ? Dr. Thomas McPherson 

Brown's 의사의 항생제 치료법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Diagnosed with scleroderma in 1978, we were fortunate enough to have Dr. Brown in town several 

months later to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Alabama in Huntsville.  

1978년 경피증 진단을 받고 우리는 운이좋게도 몇개월 후에 우리마을 헌트빌에 있는 알라바마 대학

으로 Brown 의사가 강의하러 왔다.  

 

My first trip to National Hospital for Orthopedics in Arlington, Virginia, was in June 1979, for a ten 

day stay and the first series of IVs. At that time my face, hands and wrists had thickened. The first 

two fingers on my right hand had turned hard as stone. I was experiencing Raynaud's symptoms, 

and the fatigue was taking its toll to the point most of my time was spent in bed.  

버지니아주 알링터에 있는 National Hospital for Orthopedics 병원으로의 나의 첫 여행이 시작된 것은 

1979년 6월이었고 병원에서 10일간 머물면서 나의 첫번째 정맥주사 치료를 받았다. 그 당시 내얼굴, 

손과 손목은 두꺼웠다.오른손 첫째 두개의 손까락은 돌같이 굳었다. 나는 레이놀드 증상이 있었고, 피

로가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야 하는 상황까지 도달해 있었다.  

 

My rheumatologist had prescribed Naprosyn and said that since we had caught it early, it would not 

be internally progressive. My family doctor disputed that and eventually got us an appointment with 

Dr. Brown.  

내 류마티스 의사는 Naprosyn을 처방해 주었었고 말하길 우리가 초기에 감지했기에 아마 병이 신체

내부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의 가족의사는 그것에 대해 토의했고 결국 우리는 Brown 

의사에게로 진료 예약을 하게 되었다.  

 

From June of 1979, through August of 1987, I was treated by Dr. Brown on ten inpatient periods at 

Arlington. I went every six months for the first three visits and thereafter annually. I received IVs 

every day while I was in Arlington on all of the ten trips, along with the oral medication. The 



treatment is individually tailored to each patient's needs. On my first hospital trip in 1979, Dr. Brown 

treated me with the following:  

1979년 6월부터 1987년까지 나는 Brown의사로 부터 알링톤에서 10일간 입원환자로서 치료를 받았

다. 나는 처음 3번 방문동안에는 매 6월마다  

방문했었고 그 이후에는 1년에 1번 방문했다.  

내가 알링톤을 방문했을 때에는 10일간 머물렀는데 그동안 매일 정맥주사 치료 및 먹는약 치료를 받

았다. 이 치료는 환자 개개마다 필요에 의해 조정된다. 나의 1979년 병원 방문동안 Brown의사는 나

에게 다음과 같이 치료해 주었다.  

 

Naprosyn, Minocin, Nolamine, Trilisate, Stress tabs with zinc, Vitamin E, Dalmane at night, if needed, 

Cleocin intramuscularly, Lincocin intravenously.  

Naprosyn, 미노사이클린, Nolamine, Trilisate, Stress tabs with zinc, 비타민 E, 밤에는 Dalmane 그리

고 필요하다면 클린더마이신 정맥주사 와 Lincocin 정맥주사  

 

After ten days in the hospital, I came home and took the following for six months:  

10일동안의 병원입원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6개월동안 다음과 같은 약을 먹었다.  

 

Naprosyn, Trilisate, Minocin (omit Sundays), Stress tabs with zinc, Vitamin E.  

Naprosyn, Trilisate, 미노사이클린(일요일에는 제외), Stress tabs with zinc, 비타민 E.  

 

I followed this general regimen in the hospital and at home over the eight year period between 1979 

and 1987. As Dr. Brown predicted, my fatigue got worse during the first six months and really was 

not much better the second six months. There was some progress the next year, and after 31 

months I was able to stay up all day and was having more good days than bad. Facial swelling and 

the swelling in my hands began to subside. After three years, all of the lab tests were very close to 

being in the normal range.  

나는 병원과 집에서 지난 1979년에서 1987년 8년 동안 이 치료법을 따랐다. Brown 의사가 예측했던 

것처럼 나의 피로는 처음 6개월동안 더 심해지고 1년까지는 별로 병이 나아진 것이 없었다. 그 다음

해부터 약간의 차도가 있었는데 31개월이 지나서는 나는 하루종일 일어나 있었고 점점 컨디션이 좋은 

날들이 나쁜 날들보다 많아져 갔다. 얼굴의 부풀어 오름과 손의 부어 오른 것이 가라앉았다. 3년후에

는 나의 모든 검사 수치들이 정상 범위에 근접했다.  

 

After six years most of the symptoms were gone. I have not been on any medication now for the 

past eight years, and based on my physical exams by a local doctor, all of the lab readings have 

been in the normal range for the past seven years. My life has returned to normal.  

6년 후에 나의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졌다. 현재는 지난 8년 동안 어떠한 약도 먹고 있지 않은 상태이



다. 동네 의사의 물리적인 검사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나의 검사 수치들은 모두 정상 범주안에 들어 

왔다. 나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We live in an area where scores of people have received Dr. Brown's antibiotic therapy for 

rheumatoid arthritis, lupus and scleroderma. We still meet together and support this work. Needless 

to say, we are strong advocates of Dr. Brown's antibiotic approach. We know it produces good 

results.  

우리는 Brown의사의 루마티스,루푸스, 경피증을 위한 항생제 치료법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온 지역에 

산다. 우리는 아직도 서로 만나고 있고 이 일을 지지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Brown 의사의 항

생제 치료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들이다. 우리는 이 항생제 치료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  

 

I would be happy to speak with anyone regarding my experience.  

나는 나의 경험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람과도 즐겁게 이야기 할 수 있다.  

 

KATHERINE LOFTIS  

Brownsboro, Alabama, U.S.A.  

256-534-2302  

캐더린 로프티스  

미국 알라바마주 브라운스보로  

전화 256-534-2302  

 

(Katherine's full story appears in the book The Arthritis Breakthrough by Henry Scammell with Dr. 

Thomas McPherson  

(캐더린은 Henry Scammell 씨와 Thomas McPherson 의사 공저의 The Arthritis Breakthrough 책에서 

이야기 전체를 소개하고 있음)  

 


